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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의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단독 시행은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단,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임상적	고려사항

	 	바이러스	변이형에	따라	진단	정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무증상인	경우	민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다만,	최근	나타나

고	있는	변이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 합의 권고

1.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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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3.1.)

A
강하게 권고

I
권고 보류

C
조건부 시행 반대

D
시행 반대

B
조건부 권고

1. 폐색전증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조영증강 흉부CT 촬영을 고려할 수 있다. 

 * 혈액검사에서 D-dimer가 상승하였거나 호흡곤란, 저산소증, 흉통 등과 같은 의심증상 발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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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환자는 치료과정 및 격리치료 종료 후 흉부X선 추적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동형	개인	음압격리챔버를	이용한	흉부CT검사
신규('22.10.)

전문가 합의 권고

비말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격리 중 격리병상 밖에서의 흉부 CT 촬영이 필

요할 때에는 음압격리챔버를 이용해 환자를 외부환경과 격리시킨 채 CT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상적	고려사항

	 	코로나19는	비말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병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방식으로	CT	촬영을	진행할	경우	검

사실의	오염을	초래해	원내	2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때문에	음압격리챔버를	이용해	전염병	환자를	외부환경과	격리시킨	

상태에서	CT	촬영할	것을	추천하며,	이때	음압격리챔버로	인한	X선	투과	방해와	CT	영상의	품질	저하는	CT	영상의	판독이	가능

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음압격리챔버의	종류,	환자	질환의	심각도	및	CT	검사	방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확인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권고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음압격리챔버를	사용하더라도	CT	검사실에서는	검사	전·후

로	소독,	청소	및	환기와	같은	마무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